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싣습니다.

진연자 과학 교사의 과학기반 융합수업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개념이 머리에 ‘쏙’

진연자 경기 신곡중 과학 교사(올해 2월까지 경기 송내중앙중에서 근무)는 과학을 어려워하는 학
생들도 재밌게 과학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과자 사이언스’ 수업을 기획했다. 과학적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자는 의미의 이 수업에서 송내중앙중 학생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을 분석하고, 판넬을 꾸미며 중1 과학 3단원 ‘힘과 운동’을 학습했다.

이 활동은 과학·체육·영어·음악·한문 교과가 융합된 것으로, 학생들은 △동계올림픽 종목에 적용
된 운동의 종류를 분석하고(과학) △각 종목의 특징·역사·규칙 등을 영어로 작성한 뒤(체육, 영어) 
△동계 스포츠송을 작사하고(음악) △동계올림픽에서 지켜야 할 인성 덕목을 선정하고 이를 몸으로 
표현한 사진을 촬영했다(한문). 이후 완성된 판넬을 지하철 역사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판넬을 보내기도 했다.

진 교사는 “일반적으로 운동의 원리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원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소재로 활동을 진행하니 쉽고 재미있게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자신이 만든 판넬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활동을 하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삶과도 연결됨을 느끼며 학습의 
효능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송내중앙중 학생들이 제작한 융합 판넬. 진연자 교사 제공







융합수업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려면 다른 교과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코티칭(Co-Teaching)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학기 초 다른 교과의 평가계획을 살피며 교과 교사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각 교과의 성취 수준을 달성하면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융합
수업도 진행할 수 있다.

이 수업은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른 소재로도 충분히 수업을 재구성 할 수 있다. 가령 
현장체험학습으로 놀이동산을 방문한다면, 놀이기구 속에 숨은 힘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교사
가 평소 사회 문제, 현상과 과학개념을 연결하며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쉽게도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은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 게시되지는 못했다. 만약 학생들이 수
업시간에 만든 결과물을 특정 장소, 행사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단체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면 문제해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진연자 경기 신곡중 과학 교사(올해 2월까지 경기 송내중앙중에서 근무)


